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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축년 새해는 솔직해지기를 기원한다
하재주

한국원자력학회 회장

2020년은 수많은 갈등과 코로나로 고통
스러웠다. 원자력계는 탈원전으로 이중

의 고통을 받았기에 더욱 우울한 한해였던 것 같다. 
후쿠시마후 위험에 대한 원전 스트레스 테스트를 
한 것같이 우리 국민과 시스템이 고통에 얼마나 견
디나 스트레스 테스트를 거치고 있다는 생각이 든
다.

기후위기는 에너지 환경 문제에서 더 나아가 산
업과 무역의 패러다임 대변화를 예고하고 있다. 유
럽의 그린뉴딜이 그렇고, 미국의 바이든 정부가 국
정의 최우선에 탄소중립을 둔 것도 그렇고, 우리나

라가 탄소중립2050을 선언한 것도 그런 맥락이다. 
전기차, 4차산업, 수소경제 등 대표적인 저탄소화
는 전기의 사용을 전제로 한다. 따라서 전력 수요는 
급격히 늘어날 수밖에 없으며 전기 생산의 저탄소
가 선행되지 않으면 실효를 거둘 수 없는 것은 자명
하다. 그래서 전통적으로 반핵기조를 유지하던 미
국의 민주당까지 50여년 만에 원자력을 지지하였
다. 미국은 석탄, 가스, 석유가 풍부함에도 2035년
까지 신재생과 원자력을 중심으로 전력부분을 먼
저 저탄소화하겠다는 것은 매우 합리적이고 과학
적인 선택이므로 타산지석으로 삼아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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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에너지분야에서 방향을 잃어버린 것 같
다. 원전은 정치사회적인 이유로 배제했고 석탄은 
미세먼지의 주범으로 배제했고 전기수요는 탈원
전을 합리화하기 위해 축소 전망했다. 환경을 파괴
하면서까지 신재생은 무리하게 밀어붙이고 가스
는 비싸고 이산화탄소가 석탄의 반이나 나와도 신
재생 백업을 위해 확대한다. 에너지원은 수단이지 
목적이 아닌데 지금은 신재생이 목적이 되어 에너
지정책의 철학이 실종되었다. 그러다가 탄소중립
2050이 나타났다.

탄소중립2050은 깨끗한 에너지를 씁시다는 켐
페인이 아니라 목표가 있는 정책이다. 정책이므로 
기술적인 실현 방안 뿐만 아니라 효과와 효율도 있
어야 한다는 뜻이다. 지금의 탈원전과 탈석탄 정책
에서 탄소중립2050까지 고려하면 가스도 쓰지 못
할거니 신재생으로만 전기를 생산해야 한다. 일부
에서는 에너지저장장치를 달면 신재생만으로 가능
하다고 주장한다. 헛된 순박한 꿈이거나 아무 생각
이 없거나 그릇된 목적을 가진 것이다. 

정부도 이런 문제를 아마 알고 있을 것이다. 대통
령 취임사에서도 얘기했듯이 잘못된 것은 잘못되

었다고 인정하고 고쳐나가야 하는 것이 책임있는 
자세이다. 한전의 적자는 연료비가 올라서이고 두
중이 힘든 것은 경영을 잘못해서이고 원전가동율
이 내려간 것은 안전성문제이고 태양광 때문에 산
사태난 것은 전 정부 때문이고 등 문제를 제기할 때
마다 탈원전정책 때문이 아니라고 정부는 그동안 
강변하였다. 그런 문제도 있지만 탈원전도 영향이 
있다고 솔직하게 인정하는 것이 신뢰받는 길이다.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는 없기 때문이다. 월성
1호기 조기 폐쇄도 엉뚱하게 경제성 때문이라 몰고 
가다 무리한 불법적 사건이 된 것이다.

솔직하면 마음도 너그러워지고 문제가 무엇인지 
알게 되고 그래야 해결도 할 수 있다. 해결을 잘 하
려면 옵션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많아야 한다. 탄
소중립과 에너지백년대계를 위해 원자력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솔직하게 인정하여 미래의 옵션을 살
리는 것이 꼬인 문제를 푸는 첫 단추이다. 그래서 
새해에는 좀더 솔직해져서 우리에게 주어진 문제
들이 아름답게 하나하나씩 풀어지기를 기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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